
바다의깊이를담은그윽한맛

74년전통술명가재건박차

1950년목포시대안동서시작광주전남대표주류기업성장

영화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등이야기담은마케팅눈길

변화하는주류시장속지역사회소통 나눔행보경쟁력강화

보해양조가제작한제104회전국체육대회포스터.

보해양조는70년이넘는세월동안지역민과희로애

락을함께해왔다.

지난 1950년목포시대안동에서시작한보해양조는

광주전남을대표하는주류기업으로성장했다.

잎새주를비롯해보해복분자주와매취순,순희막걸

리등다양한제품을선보이며,지역주류전문기업으로

서의위치를공고히하는중이다.

최근빠르게변화하고있는주류시장속에서보해양

조는지역밀착활동을통한경쟁력강화에나서고있

다.

지역의이야기를담아낸마케팅과소통,나눔의행보

를지속추진하는가하면, 최근엔지역자원을접목해

제품화하는등지역사회와의상생에힘을쓰고있다.

◇74년보해양조의새로운도전 = 보해양조는올해

영화와소주의특별한만남을주선한다.그중하나로5

18민주화운동시절평범한사람들의비범한용기를전

하는활동에나선다.

보해양조는1950년부터74년간광주전남의현대사

를함께한향토기업으로서, 그 시대를온몸으로살아

온사람들의이야기를영화 택시운전사를통해다시

기억하는활동에나선다. 영화택시운전사는1980년 5

월광주의상황을취재하는독일기자힌츠페터와택시

운전사김사복의실화를바탕으로만들어졌다. 지역의

아픔과지역민의용기를전세계에알린이영화는국내

관람객만1200만명을넘어서며40년이지난광주와5

18민주화운동을다시한번상기시키는데큰역할을했

다는평가를받는다.

보해는역사의중요한순간을기억하고의미를되새

기고자, 잎새주에한정기간동안 택시운전사X잎새

주 특별판을반영하기로했다.라벨에는영화이미지와

함께 5월, 평범한사람들의비범한용기를기억하겠습

니다라는슬로건을담아냈다. 라벨하단에는특별판임

을의미하는 잎새주가잠시자리를내어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도담겼다.무엇보다중요한상표가,역사의순간

을되새기고자한발짝물러선파격적인마케팅이다.

보해양조가는이와함꼐지역민과함께오월을기억

하는시간도마련한다. 보해는4월~5월중지역프로스

포츠구단인광주FC와기아타이거즈홈구장에서영화

촬영에실제사용된택시(기아브리사모델)를전시하

고관련굿즈를배포하는캠페인을진행할예정이다.

보해의활동은문화와경제가융합될때어떻게더커

다란사회적가치를창출할수있는지보여주는모범적

사례라고할수있다는게회사의설명이다.

◇지역사회와의끊임없는소통 계속되는향토기업의

역할=보해가지역사회발전을위해다방면에서노력을

기울이는모습도눈에띈다.보해는지난해10월개최된

제104회전국체육대회를앞두고개최지역특산품과경

기일정을소개하는픽토그램활용포스터를제작해관

람객편의성을높여전라남도도지사표창장을수상한

바있다.

국내수산물의대부분을생산하는 전남바다를보존

하기위한활동도계속되고있다. 보해는지역해양환

경을 위한 보해소주 스몰 액션(SMALL ACTION)

캠페인도전개했다.

스몰 액션캠페인은보해소주의원료인소금이나는

바다를지키기위해시작된보해양조의브랜드활동이

다. 쓰레기를줍는작은행동이바다를지킬수있다는

것을더많은사람들에게알리기위해작년부터진행됐

다. 보해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플로깅 센터

개설, 해양쓰레기를활용한굿즈를만드는보해소주스

몰액션스토어운영등다양한환경보호활동을이어나

가고있다.

또보해는지난1981년설립한보해장학회를통해지

역의미래라고할수있는청년들에게장학금을매년꾸

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전남에서개최

된전국체전을계기로지역의체육인재에총 5000만원

을전달하는등지난해까지총3924명의장학생에게37

억5000여만원상당의장학금을후원했다.

◇지역자원의가치를창출하는보해양조=보해는지

역커뮤니티와의상생을목표로지역경제선순환의주

요역할맡고있다.

최근전남신안의순수한토판염을사용한제품 보해

소주를출시했던보해양조는,보해소주출시당시내걸

었던 한잔의술에도바다의깊이를이라는슬로건아래

이같은제품개발을이어오고있다.

이달2일에는또다른전남수산물을활용한주류개

발을 알렸다. 보해양조는 완도 금일수협과 다시마를

활용한소주개발및상생발전업무협약(MOU)을체

결했다.

보해양조는보해소주에이어완도의특산물인다시마

를활용한소주를개발하기로했는데,지역특산물을새

로운방법으로가치를창출하는데앞장서고있다는평

가가나온다.

보해양조임지선대표이사는이와관련해지역수산

물소비촉진을위한선진사례를인정받아완도에서개

최된 수산인의날 기념식에서해양수산부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했다.

보해양조관계자는 전라도를대표하는주류전문기업

으로서지역의특산물활용범위를넓히는R&D분야를

더욱강화하여남도의맛과멋을알리는데앞장서겠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신을 힘써 계승

발전시켜나아가는사회적역할에도최선을다할것이

라고전했다. /김민석기자mskim@kwangju.co.kr

보해양조가제작한 택시운전사X잎새주특별판굿즈 .

목포에문을연보해양조의 보해소주플로깅센터 내부모습.

보해양조B8 2024년4월18일목요일


